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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기업, 복제약 고가판매 들통
최초 복제약에 한해 고가격 인정 … 시판시기 비슷해 분류 곤란

2008년 국내에 유통된 복제약 3개 중 하나는 오리지널 제품의 85%나 되는 <최고가>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

충격을 주고 있다.

1월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, 2008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복제약 1605개 품목 가운데 최고가격

을 받을 수 있는 최초 복제약(First Generic)은 32%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최초 복제약이란 신약이 개발된 이후 처음 출시되는 복제약을 뜻한다. 신약의 85%에 해당하는 높은 약값을

받을 수 있으며 이후로는 출시하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10%씩 가격이 떨어지도록 돼있다.

하지만 복제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꺼번에 수십 개의 복제약이 무더기로 출시돼 해당 성분 복제약의

90% 이상이 <최초>로 분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.

시판 허가시기가 비슷해서 5개만을 골라내는 데 행정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.

진통제 <울트라셋>의 최초 복제약은 총 66개이며 알레르기치료제 <씨잘>은 56개, 유사 성분까지 합치면

105개에 달하는데 이는 해당 복제약 총수의 각각 64%와 95%에 해당하는 수치이다.

또 위염치료제 <가스모틴>(24개), 당뇨병치료제 <액토즈>(32개), 경련성 통증을 없애는 진경제 <스파스맥

스>(35개), 진통제 <울트라셋 세미>(37개) 등도 20개 이상의 복제약이 <최초>로 분류돼 복제약값 중 가장 높

은 가격을 인정받았다.

제약기업이 값비싼 복제약에 마케팅을 집중함에 따라 병원․의원에서도 저렴한 복제약보다 <최초 복제약>

을 더 많이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약효는 비슷하면서 부담은 줄여주는 복제약의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

다.

이에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“값비싼 복제약이 너무 많은 것은 문제”라며 “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”고 말

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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